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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등불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고 있다.  
[bookmark: _Hlk66955974]탐 이랜더는 여행 뿐만 아니라 장로교 선교에도 정통한 사람이다. 이런 그가 지난 겨울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목격하고 배운 것은 여전히 놀라움으로 남아있다. 이주와 이민법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미국장로교 평화 증진 프로그램은 여행 학습 세미나를 주최했고, 탐은 여기에 참가했던 것이다. 그는  중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잘 잡은 여행 일정에 감사했다.
[bookmark: _Hlk66967599]탐은 로스앤젤레스와 티후와나에서 보낸 나흘 간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멕시코와 중남미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곤과 폭력, 그리고 교육과 기회의 부족으로 야기된 삶의 비참함을 탈출할 수 있게 해줄 평화의 등대로서 미국을 그들이 얼마나 자주 동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에 잠겨 돌아왔습니다." 
탐은 그의 교회인 서부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 장로교회와 로라 이스트 부목사님의 헌신적인 도움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그는 브렌트우드 장로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마태복음 25장 교회가 되는데 있어 이스트 목사가 큰 몫을 했다고 전했다. 그 교회는 마태복음 25장 사역과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은 화해와 치유를 위한 사역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의 절반은 이러한 세계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사용된다(여기에는 장로교 평화증진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25%는 지역 사회의 평화와 화해 사역을 위해 지역 교회가 보유하며, 나머지 25%는 좀더 넓은 지역 차원의 평화와 화해 사역을 위해 중간공의회에 전달한다. 
탐이 국경에서 경험한 것은 이해의 등불에 불을 밝혀 주었고, 이제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태평양 노회 태스크포스에서 했던 봉사를 통해, 저는 인간과 기독교 형제 자매의 기본적인 필요가 무시당할 때, 우리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희망을 품고 자유와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들의 앞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들 때에도,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그가 밝혔다. "이런 경험들은 저로 하여금 작은 지원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게 해 주었습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은 필요에 처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관대하게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보태면 많은 것이 모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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